
한국인 위암 연구용 DNA칩 개발
과기부 , 14k DNA 칩 … 고유 유전자정보 담은 칩으로는 처음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의 유전정보를 담은 DNA칩이 처음으로 제작돼 국내 연구진에 공급된다.

과학기술부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단장 유향숙)은 한국인의 위암세포와 정상 위조직에서 발굴한 1만4000여

종의 기능성 유전자를 담은 '14k DNA칩'을 첫 제작, 3월부터 국내 연구진에 공급한다고 2월13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여러종류의 인간 DNA칩이 제작됐지만 민족 고유의 유전자 정보만 담은 DNA칩이 제작되기는 처

음이다.

사업단은 그 동안 외국에서 가져온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DNA칩을 이용해 위암과 간암조직을 분석 연

구했으며 지금까지 670여종의 위암과 간암관련 후보 유전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한국인 고유의 유전자 정보만 담은 DNA칩이 제작됨으로써 한국인에게 빈발하는 위암과 간암

의 원인 및 진단·치료법 개발 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진은 위암연구용 DNA칩이 한국인의 위암세포주서 추출한 cDNA배열(수천개유전자를 손톱만한 슬라이드에

고밀도 집적한 것)을 이용했다.

사업단은 미국의 인사이트 게놈사서 구입한 1만개 인간유전자를 바탕으로 제작한 '10K 휴먼 DNA칩'과 '9.5k

마우스칩'도 사업단내 연구진 및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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